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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15세에서 60세 미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인구센서스 비례할당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300명의 응

답이 분석되었다. 조사결과는 SPSS, AMOS 18.0을 사용하여 신

뢰도, 타당성,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등을 통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독

립적 자아성향은 정신건강 요인인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적 자아성향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울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외로움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

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제외한 우울감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자아개념, 우울감, 외로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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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사

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단을 통

하여 필연적인 상호작용을 맺으며 살아간다(지용근·김옥희 외 2004).

또한, 오늘날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진화

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범위, 전달 속도, 그리고 정보량의 측면

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현주 2002).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스마

트폰의 고유의 장점인 휴대성과 즉시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특히 사적 및 공적 공간을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현

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이중식 2005). 이러한 현상은 웹브라우징과 모바일 커

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스마트폰의 주 사용목적으로 나타난 정부의 조

사결과와 일치하며(지디넷코리아 2012),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의 가입

자가 늘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의향이 세계 1위라는 글로벌

정보서비스기업 닐슨의 조사결과(뉴스와이어 2011.06.09)를 반영하듯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2500만명) 기준으로 2011년

2300만명에서 2012년에는 3300만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현재

경제활동인구 기준 132%의 가입자 시대에 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이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편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에도 미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생활의 편리성, 접근성, 대인관

계 형성, 정보교환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하이퍼 커

넥티드(hyper-connected, 과잉연결)라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괴물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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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Turkle 2008). 이에 대해 정부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인

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현황은 전체 조사대상자

의 8.4%로 인터넷 중독 7.7% 경우를 능가하였다(주간동아 2013.02.

04).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와이어 2012). 이와 같은 현

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따른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의 중독 현상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현대 문명의 보

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중독 현상

을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연구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급속도록 대중화가 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중독 연구(Young 1996)를 기초로 한 스마트폰

과 관련된 중독 연구들은 주로 탐색적이거나 기술(descriptive)적인 연

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로 정신건강 개념간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Kuss and Griffiths 2011).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독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연구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박용민 2011; 오윤경 2012)에서는 정신건

강요인 중 우울감과 외로움은 행위중독의 결과이기도 하나 선행변수

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예측된다.

한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은 개개인의 심리적 현상의 처리

과정에 있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현상에서

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Triandis 1989). 또한, 자아개념은 경험 형성에 있어 자기

(self)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현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일관적

으로 지속되는 개인 자신에 대한 준거체제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성의 중요한 부분이기도하다(Markus

and Kitayama 1991). 다시 말해 개인이 매일 가지는 모바일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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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서비스 사용 경험은 그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자인

가 비중독자인가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 경험이 다시 자아개념을 형

성하기도 한다. 특히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

태도, 견해들의 총체(Purkey 1970)로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자들의 태도 및 행동과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아개념을 통하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는 미진한 상

태다. 따라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현상을 보다 깊이 이

해하기 위해선 정신건강 변인(우울감, 외로움)들 외 인간의 자아개념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아개념 중 자아성향이 우울감과 외로

움에 중요한 선행변수인 이유는 자아성향 수준에 따른 외부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및 심리적 욕구에 차이가 있어 우울

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훈철·장영렬

2009; 곽금주 2012).

현재까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스마트폰 또는 SNS 중독과 사회심리학적 개념간의 연구

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대다수이며, 기술(descriptive)적 연구가 많

다. 둘째, 보편화된 스마트폰의 사용에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연구조

사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보단 대학생, 지역 또는

특정 인구 분포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행위중독 현상을 정서 또는

심리학적 개념간의 관계 연구에서 인간의 내면을 대변하는 자아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로 확장하여 동시에 규명한 연구가 미진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 연구들이 논리적 예측이 경험적

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한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아성향,

정신건강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인과적 관계

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까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동시에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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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명하여 학술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독과 관련된 연구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논의

1.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obile communication)이란 모바일 환경에서

오래 전부터 제공되던 SMS, MMS, E-mail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소셜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웹기반 소셜을 지원하는 서비스(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다(이성연․이윤준 2012). 성혜령(2011)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을 무선이동통신망을 통해 매개되는 상호작용 행위로 정의하며,

정보통신의 기술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편향적인 개념으로 보았

다. 또한, 터클(Turkle 2008)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모바일 메신저,

SNS, E-mail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중적으로 항시 누군

가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시켜 ‘하이퍼컨넥션(hyperconnection)’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이동성과 즉시성을 가

지며, 사적 및 공적 공간을 동시에 연결 할 수 있는 장점과 정보화 체

득 및 가상구조와의 연결을 도와준다(이중식 2005).

한편, 중독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스스로 빠지거나 자

신을 내맡기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 중독과 특정한 활동이나 사건에 의존하는 행위 중독으

로 구분할 수 있다(양돈규 2000). 그러나 일상적으로 중독의 개념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과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상우․박기쁨 외 2010).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

질 중독은 니코틴, 알코올 및 다양한 불법적인 약물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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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과 맥

락을 같이 한다(강의향․박창호 2011)고 볼 때, 도박중독, 운동, 일, 성

중독 등과 같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무관한 행위 중독에

속한다. 이러한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행동,

증가된 긴장, 높은 불안, 심리적인 의존성, 비현실적 사고, 불가항력적

인 충동, 통제력 상실 등의 결과로 생활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과도

하게 빠져 있어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된다는 점이다

(Eppinger and​Lambert 1983). 한편, 쿠스와 그리피스(Kuss and

Griffiths 2011)는 선행 중독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독 현상을 새로운

미디어를 열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의 의미와 비교

해 볼 때, 과다사용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

하지는 않아, 일관된 진단 준거를 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을 주

로 휴대성과 즉시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

경에서 챗온(ChatON), 조인(joyn),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카카오톡(Kakaotalk), 마이피플, 미투데이(m2day) 등과 기

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과다사용 및 몰입으로 인한 행위 중독의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2) 우울감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 압력과 압박감, 인간관계의 문제,

생활 변화와 사건, 갈등, 과잉 부담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트

레스를 직면하게 된다(홍성열 2008).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지각 및 사고하는 판

단하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손상도 유발시킨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우울감이다. 우울감의 주된 증상은 좌절감, 죄책감, 허무감 등의 기분

장애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우울감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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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상실, 교우관계의 붕괴, 가족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발생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

로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생산적 활동을 상실한 불행한 또는 슬픈 기

분이기도 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즉, 우울감은

정서(emotion)라기 보다는 기분(mood)이나 감정(affect)으로 분류된다

(Kalat and Shiota 2007).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 및 생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정상적으로

침체된 경험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면서 생활하지만 대부분은 곧 해소

되어 안정감을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우울감의 상태가 지속되고 악

화되면 병적인 정신건강으로 반응하여 직업이나 일에 대한 의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관념이나 자살 시도 등

생활 전반에서의 부적응 상태를 보이기 쉽다(오세진․김용희 외

2010). 우울감에 쉽게 노출된 사람들의 특성은 기분 나쁜 일, 좋은 일

을 밖으로 쉽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살

기에 스트레스에 묻혀 사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즐

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슬픔을 안고 있다. 그런 성격 때문

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고, 양심적이고 야망적인 측면

도 있다(Friedman and Rosenman 1974).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비

정상적으로 침체된 또는 위축된 기분이나 감정으로 정의한다.

3) 외로움

인간은 성장 발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

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외로움은 이러한

욕구가 상실되거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Weiss 1973). 페플라우와

펄먼(Peplau and Perlman 1982)는 외로움을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그 개인이 기대하는 것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관

적 불유쾌한 경험으로 보았으며, 외로움은 주관적인 경험이지 객관적

인 사회적 고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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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코펠(Copel

1988)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나타는 반응이라

고 하였다. 즉, 외로움이란 정서적이든 인지적이든 간에 자신이 가지

는 주관적인 기대치만큼의 대인관계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경험되

는 감정이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들은 일괄

되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보단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매력 없이 바라보며, 자기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스스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긴다(Jones

and Hobbs, et. al. 1982). 둘째,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냉소적이다

(Kupersmidt and Sigda et. al. 1999).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에 있어 신뢰감과 애착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지지도 약한

편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접촉에 있어 수용과 정서적 유대감 외

에 친밀감유지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셋째, 내성적인 성격이다.

외로운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행동 특징 중 하나가 내성적이고 사

교성이 떨어지는 성격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

서 사회적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부적절감이 있다(Jones and

Hobbs et. al. 1982; Hojat 1987).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정의를 자

신이 가지는 주관적인 기대치만큼의 대인관계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에 경험되는 불쾌한 감정으로 한다.

4) 독립적 자아성향

독립적 자아성향(independent self-construal)은 주로 서구화된 문

화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서 나타나는 자아성향으로 소위

개인주의적인 성향 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표현된

다. 독립적 자아성향의 주요 특징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 능력, 기호,

관심, 목적이나, 경험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맥락, 대인관계, 집단 구

성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자아성향이다(Greetz 1975; Mark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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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yama 1991; Triandis 1989).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

정 사람과 사건은 개인적 성취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

한 내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긴다(Ingman 1999).

독립적 자아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 개별성이 강

한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이슈

에 덜 민감하고 타인의 경험과 반응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Cross

and Bacon et. al. 2000). 또한, 독립적 자아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타

인 또는 집단과의 관계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추구는 개인적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and Kitayama 1994). 특히 이들의

행동양식은 유일함과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

과 관계 속에서의 자기조직(self-schemata 자신에 대한 기억)은 타인

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보다는 개인의 생

각이나 느낌, 행동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사회적 또는 상호적 상

황에서는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Markus and Kitayama 1991). 예를

들어, 이들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소비활동을 할 때, 개인

의 자유, 성취, 행복감의 추구를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 및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동시에 현재 처해 있는 공적 및 사회적 관계의 측면을

희생하고서라도 준거 기준이 자기가 우선 시 되어 소비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아성향의 정의를 자신을

타인과 개별적 존재로 판단하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5) 상호적 자아성향

상호적 자아성향(dependent self-construal)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 존재가 부모, 친구, 동료 또는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는

사람들이다(Markus and Kitayama 1991).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집

단에서의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서 표

현하고, 자기중심적인데 반해, 상호의존적 자아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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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은 타인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공감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Matsumoto 2000). 킴(Kim 2002)은 주로 비서

구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상호적 자아성향을 가

진 이들은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타인과 어느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을 자기를 우선시하기 보단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한다. 상호의존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고 변화하는 자아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 집단 소속감,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Agrawal and Maheswaran 2005). 그리고 자기를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비판, 비하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도 있다(Heine and Lehman 1997). 오카자키(Okazaki 1997)

도 상호의존적 자아성향을 가진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를 두려워하는 경향이나 사회적 회피경향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밴 바렌과 매덕스 등(Van Baaren and Maddux et. al. 2003)의 연

구에 의하면, 상호의존적 자아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집단내의 구성원

에게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소속된 집단 내의 태도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형성 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잉먼(Ingman 1999)도 역시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는데 있어, 내적 요인보다 타인과의 유대관계성에 의존한다고 하

였다. 상호적 자아성향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자기성향과 더불

어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과 같은 타인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더 큰

자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Cross and Morris 2002). 그래서 의

사결정에 있어 자기(self)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단, 집단의 이익

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상호적 자아성향을 개인적인 이익 보다, 주변인물 또는 사람들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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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

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은 매우 유사하여 두

개념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대상에 대한 긍

정적, 부정적 방향이 설정된 평가이며, 양적 특성을 띤다. 반면, 자아

개념은 인지적 활동에 의한 이해임으로, 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Damon and Hart 1982). 즉, 자아개념은 서술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81)은 자아존중감을 다음 3가지 특징으

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평가상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보다는,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자아평가와 관련이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경험의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나이, 성별, 다른 역할

한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자아평가는 사람이 개

인적 표준이나 가치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 능력, 태도 등을 검사하여

가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판단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나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 인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 표시되는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명백한 표현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논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견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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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개별적 존재로 자기(self)로

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독립적 자아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라고 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이들의 특징은 그들만의 독

특하고 개별성이 강한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고 개인의 목표

성취가 우선시되고 사회적 환경에 덜 민감하며, 외부환경 및 타인의

경험과 반응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Cross and Bacon et. al. 2000).

반면,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상호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상호적으로 맺고 있는 집단과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며, 존경, 신뢰,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다(Bellah and Madsen et. al. 1985). 또한, 상

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

지고 있으며,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고 변화하는 자아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Agrawal and Maheswaran 2005). 특히 독립적

그리고 상호적 자아성향은 대인관계, 규범과 역할, 동기 등에서도 본

질적인 차이가 있다(Kagitcibasi 1997; Triandis and Suh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독립적 자아성향

을 가진 사람들은 소속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 보다 개인적 공간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상호적 자아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느

낀다(김훈철․장영렬 2009). 한성열․이흥표(1995)의 개인주의와 집단

주의의 소외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사람들이 사회 전반

적으로 가치기준이나 규범의 차이로 인하여 정서적 지지의 원천에서

분리되어 있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 보다 소외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즐기고 개인의 자유, 성취, 그리고 독특한 정체성 등을 중요시하다 보

니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Myers 2007), 외로움과 이혼, 자살

등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Popenoe 1993). 이들은 혼자임이 낯설지

않고 편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애를 통해 우울함을 달래기

도 한다.

반면, 집단주의의식이 강하면, 남들 의식하는 정도가 커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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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군가의 눈을 생각하고 그와 자신을 견주다 보면 도태되는 듯

한 느낌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

이 쉽게 느끼게 된다(곽금주 2012). 이는 상호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

람들은 자기(self)를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

기비판, 비하적 경향이 높은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Heine and

Lehman 1997). 또한, 이들에게 행복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율되

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지만(Markus and Kitayama 2000),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타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와 이해에 항상 완

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양보, 희생 그리고 타협이 따른

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오세진․김용희 외 2010). 특히 상호적 자아성향이 높은 사람들

이 독립적 자아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집단, 공동체 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Cross and Bacon et. al. 2000; Oyserman

and Coon et. al. 2002)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 부

담, 좌절, 박탈감 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정서적 스트레스

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외로움은 우울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인식되어 왔다(Anderson and Arnoult 1985).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우울감의 발전과 형성은 외로움이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Rich and Scovel 1987; Green and Copeland et. al. 1992).

그러나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기인한 것(Peplau and

Perlman 1982)이며, 개인의 삶의 사회적인 영역과 관련된 것인 반면

우울감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및 다양한 감정이 혼합된 것을 특징

을 한다며(Boivin and Hymel et. al. 1995), 카치오프와 휴스 등

(Cacioppo and Hughes et. al. 2006)은 외로움과 우울감은 서로 다른

분리된 구조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감

에 대한 외로움의 부하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에

대한 우울감의 부하량도 마찬가지로 낮았다. 또한, 외로움은 인구통계

학적 특성(성별, 교육, 나이, 수입 등), 사회적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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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리학적 기질,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역

시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Nolen-Hokesema and Ahrens 2002; Chou and Chi 2004)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 외로움은 우울감에 선행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선천적으로

개인의 기질이 부적정서나 신경증이 있는 개인들은 그와 반대인 결과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Kahan and Hessling et. al, 2003).

이렇게 외로움과 우울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서

로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이유는 인간은 삶에서 정서적인 고통을 겪

는 동안 그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외로움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적응

적인 행동과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과

다시 상호작용을 맺으려는 순환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Cacioppo

and Louise et. al. 2006). 모라한-마틴과 슈마허(Morahan-Martin and

Schumacher 2003)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커지면 사회적 행동패턴을

바꿈으로서 외로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이 일시적으로는 기분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지

만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클수록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

같은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면대면의 만남이 아닌 문자화된 텍스트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감이 없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

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현실의 도피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

다(박상규․강성군 외 2011). 그 결과, 면대면의 관계가 아닌 문자화된

텍스트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쉽게 정서

적인 지지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가상공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Young and Rogers 1998). 킴과 펭(Kim and Peng 2009)의 연구에서

는 외로운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업무, 학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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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등에 부정적 삶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과 같은 맥락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행

위 중독 중 충동조절장애 관점(강희양·박창호 2011)에서 탐구된 오윤

경(2012)의 SNS 중독경향성의 관한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우울감이

높은 집단에서 SNS 중독경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용민(2011)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사

람일수록 강박증과 우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선행변인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의 중독 정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페이스북 사용과 외로움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로움

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yan and Xenos 2011). 폴렛과

로버트 등(Pollet and Robert et. al. 2011)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 중독의 사회적 문제점과 심각성을 주장하며,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은 인간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임

과 동시에 외로움과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이외 물질중독자 및 다양한 행동중독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일관되게 우울감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ooper and Russell et. al. 1992; Cooper 1994;

Cox and Klinger 1998; 김민규․김주환 2008). 따라서 외로움과 우울

감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중요한

선행변인들로 판단된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self)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리가 중요한 사회관계

에 수용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사회성의 계량기처럼 기능한다

(한덕웅․성한기 외 2010).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대처를 돕는 중요

한 감정적 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Steele 1988). 이 견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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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신념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나

부정적인 사건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우상우와 박기쁨 등(2010)은 행동중독의 원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변인으로 보고하며, 행동중독자들에게 낮은 자아존중감

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승희

(2005)의 인터넷 중독과 쇼핑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행동중독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자아존중감의 연구들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 약물

남용, 우울, 범죄, 자살, 다양한 사회관계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Rosenberg 1965; Bolognini et. al. 1966; Harter 1986;

Yarcheski and Mahon 1989; Cornwell and Schmitt 1990).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

및 충동성에 더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곽민주 2004; 정

진영 2005; 이진영 2006).

특히 이러한 현상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함과 동시에 다시 높은

자기(self)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Young 2000). 이 원리를 ‘반사된 빛에 몸 녹이기’라

한다(Cialdini and Bordern et. al. 1976).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테일러와 브라운

(Talyor and Brown 1988)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매우 현실

주의자들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자기(self)를 무조건적으로 호의적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에 관한 긍정적인 착각에 빠져 약물

중독과 같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한다(Baumeister and Scher 1988).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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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약해진다(Paulhus

1998). 이때 자신들의 자기표출이 거부당하거나 위협 상황에 노출되면

자기통제력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더 빠진

다는 것이다(Baumeister 1998).

엡스타인(Epstein 1973)와 로젠버그(Rosenberg 1979)은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및 자신의 가치 형성

을 위해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받아

드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고양을 보호하고 유지

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는 주관적 경험이 더 클 수 있는 반

면, 만약 그 주관적 경험이 타인으로부터의 손상을 입을 시에는 상대

적으로 자기파괴적 행동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간의 연구(Stieger and Burger

2010; 신흥식․배연려 외 2011; 조민자 2011; Fioravanti and Dèttore

et. al. 2012)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그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이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행동중독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수준이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개념과 정

신건강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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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자아성향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1: 독립적 자아성향은 외로움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 상호적 자아성향은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신건강간의 영향은 어떠한가?

2-1: 외로움은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신건강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1: 우울감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외로움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가?

4-1: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2: 자아존중감은 외로움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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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표본은 모집단을 전국으로 하되 표본의 안정

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마케팅조사회사에 의뢰, 6대 광역시를 표

본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집방법은 최근의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통

계청, 2011)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할당표본 추출방식(quota sampling)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약 1주일간

실시하였다. 그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응답을 제외한 총 300명의 응

답이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특히 최근에는 1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또는

휴대가 용이한 테이블릿 PC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동의 없

이 설문응답이 가능한 15세부터 60세 미만까지 현재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고, 남,

여 구성비율도 50%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결혼여부

에 대해서는 기혼자 167명(55.7%), 미혼자 133명(44.3%)로 기혼자 많았으

며, 연령 분포는 40세~49세 76명(25.3%), 30세~39세 72명(24.0%), 20

세~29세 61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136명

(45.3%), 중, 고등학교 졸업 52명(17.3%), 전문대 졸업 42명(14.0) 순으로

대졸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직업은 사무/관리직 127명(42.3%), 학생

51명(17.0%), 전업주부 34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들 중 218명(72.7%)와 53명(17.7%)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으로 조사되었으며,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서비스의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인맥관리/의사소통

160명(53.3%), 빠른정보/소식 58명(19.3%),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33명

(11.0%)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 연구  63

변 수 특 성 표본 수(명) 비 율(%)

성 별
남 150 50.0

여 150 50.0

결혼 여부
예 167 55.7

아니오 133 44.3

연 령

15세~19세 31 10.3

20세~29세 61 20.3

30세~39세 72 24.0

40세~49세 76 25.3

50세~59세 60 20.0

교육수준

중, 고등학교 재학 20 6.7

중, 고등학교 졸업 52 17.3

전문대 재학 5 1.7

전문대 졸업 42 14.0

대학교 재학 25 8.3

대학교 졸업 136 45.3

대학원 재학 4 1.3

대학원 졸업 16 5.3

직 업

학생 51 17.0

사무/관리직 127 42.3

판매/서비스직 28 9.3

개인사업 23 7.7

생산/기술직 18 6.0

전업주부 34 11.3

기타 19 6.3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페이스북 53 17.7

트위터 13 4.3

카카오톡 218 72.7

마이피플 2 0.7

미투데이 4 1.3

싸이월드 10 3.3

사용한 기간

3개월 미만 18 6.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3 7.7

6개월 이상~1년 미만 59 19.7

1년 이상~2년 미만 121 40.3

2년 이상~3년 미만 57 19.0

3년 이상 22 7.3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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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설을 검증하기 전, PAWS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통

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가설검증을 하기 위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α값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자 하는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 한 후, 연구모델의 구성개념들의 타

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AMOS 17.0 program을 사용하여 자아성향(독립

적, 상호적), 정신건강(우울감, 외로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독 경향성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모델의

집중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분석한 결과는 구성개념들간의 개념타당성과 신뢰

성 <표 2>와 같다.

모든 구성개념들간의 확인적 요인들은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

으로 분석되었고(독립적 자아성향은 AVE가 0.47로 0.5 기준에 근접),

개념 신뢰도 역시 독립적 자아성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0.7이상을

사용 시간

(1일 평균)

30분 미만 62 20.7

30분 이상~1시간 미만 105 35.0

1시간~2시간 미만 66 22.0

2시간~3시간 미만 34 11.3

3시간~4시간 미만 10 3.3

4시간 이상 23 7.7

사용 이유

인맥관리/의사소통 160 53.3

빠른정보/소식 58 19.3

업무/학업 6 2.0

여가/취미 25 8.3

남들이 다 해서 16 5.3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33 11.0

기타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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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확

인적 요인들을 분석해 볼 때, 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이 만족스럽게 확

보되었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개념들에 대한 상

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결과가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이 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별타당도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계산방법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일반적인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모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사용하였다. 이후 전체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 평가하였

으며,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높을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된 모형은 산출된 기본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를 반영하여 측정변수들 간의 오차(error)의 관계

성을 밝힘으로써 모형의 적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그리

고 상호적 자아성향 요인들 간의 측정 오차에 대한 관계성을 반영함으

로써 적합도 지수를 높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은 최종 수정모형을 세운 후 공분산구조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통하여 분석결과에 따른 표준화 경

로계수와 유의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

감의 조절효과는 다중집단 비교방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중위수 기준으로 측정변인을 높고 낮은 집

단으로 분류하고 연구모형의 조절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비교를 하여 조절

효과 유무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각 경로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영향력과 조절효과의 크기를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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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 그리고 측정된 구성개념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변수를 측정할 문항을 추출하였다. 모든 측정 개념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는 설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

　변 수 측정항목
표준화

계수
t값 AVE

개념

신뢰도

독립적

자아성향

독립적1 0.739 5.830
0.47 0.66

독립적2 0.673

상호적

자아성향　

상호적1 0.756 10.654

0.51 0.78상호적2 0.710 10.315

상호적3 0.740

우울감
우울감1 0.739

0.51 0.79
우울감2 0.878 10.612

외로움　

외로움1 0.729

0.65 0.87외로움2 0.865 14.502

외로움3 0.912 14.91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중독1 0.722

0.50 0.85중독2 0.878 13.571

중독3 0.842 13.36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0.705 13.264

0.60 0.88
자아존중감2 0.814 16.110

자아존중감3 0.847 16.948

자아존중감4 0.836

<표 2> 구성개념들간의 개념타당성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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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

구의 문항구성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자아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독립적 자아성향과 상호적 자아

성향은(Singelis, 1994) 각각 5개의 문항으로 총 10개의 측정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정신건강요인 중 우울감은 라들로프(Radloff 1977)가 개발한 척

도 중 6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외로움 측정도구는 러쎌과 페플라우

등(Russell, and Peplau et. al. 1978)이 25문항으로 제작한 원래의 외로움

척도를 러쎌(Russell 1980)이 20문항으로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외로움 척도를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

국판의 외로움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중 6문항이 사

용되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의 측정도구는 아직

개발된 척도가 없는 관계로 영(Young 1996)가 개발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서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인터넷 중독 척

도를 사용하되 본 연구와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로젠베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4개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독립적 자아성향을 제외한 모두 0.7 이상으로 양호

함이 검증되었다.

　변 수 설문 내용 범주 문항 신뢰도

독립적 주장력, 의견 수렴, 차별적 기질, 독립적 문제해결 등 5 0.694

상호적 　이익 희생, 불이익 감수, 집단 가치관 등 5 0.819

우울감 울적한 기분, 피로도, 미래 희망, 소외된 느낌 등 6 0.704

외로움 주변 친구, 지인 만남, 친근감, 주위 관심, 외로움 등 6 0.872

모바일

중독
몰입, 정서 불안, 사용시간, 과도한 사용, 기분전환 등 10 0.878

자아존중감 좋은 인품, 스타일 만족, 가치여부, 기질 4 0.875

<표 4>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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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개념들을 바탕으로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²(카이자승 통계

량)=(165.596), df.(자유도)=(58), p값=(.000), GFI(기초적합도 지

수)=(.924), AGFI=(.880), RFI=(.865), NFI=(.899), CFI=(.931),

RMSEA=(.079)로 RMSEA의 적합도 지수는 보통 기준인 .05-.08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RFI, NFI, AGFI 등의 적합도 판단 지수가 일부 .9이

하로 결과가 제시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모

형을 수정하였다. 구조방정식 수정모형은 산출된 기본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반영하여 측정변수

들 간의 오차(error)의 관계성을 밝힘으로서 모형의 적합성을 높였다.

수정된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카이자승 통계량)=(156.725), df.(자유도)=(33), p값=(.000),

GFI=(.931), AGFI=(.892), RFI=(.872), NFI=(.905), CFI=(.937)으로 모형

적합도 지수를 .9 전후로 보다 높일 수 있었다. RMSEA(.075)값 또한

적합도 기준 .05-.08에 부합하여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정

된 연구모형<그림 1>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른 표준화 경로계

수와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자아성향(독립적, 상호적)과 정신건강(우울감,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독립적 자아성향(경

로계수: 0.361, t=4.227)은 유의수준 0.01에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적 자아성향(경로계수: 0.225,

t=3.136)은 우울감에 유의수준 0.01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1-1 그리고 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자아가 변화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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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특성으로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타인과 어느 한 부분을 공

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는 달리, 개

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준거기준이 자기(self)가 우선시 되는 사람들

은 사회적 맥락과 대인관계 지향성을 추구하기 보단 자신만의 독특한

목표, 능력, 관심,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외부적 자극과

자아존중감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은 집단 소속감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인관계의

결핍 등에서 오는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상호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적 관계 속

에서의 만족감이 떨어지거나 복잡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

등 등으로 상대적으로 외로움 보단 심리적 위축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정신건강(외로움과 우울감)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외로움(경로계수: -0.355, t=-4.716)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외로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 우울감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는 채택되었

다. 이는 외로움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갈망, 욕구나 만족감이 높

아짐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탐색활동이 증가되어 우울감으로 인한 심

리적 기분장애로 발생되는 대인관계의 회피나 소극적인 태도에 변화

를 주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문제 3의 정신건강(우울감, 외로움)과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우

울감(경로계수: 0.405, t=5.373)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외로움(경로계수: 0.091, t=1.358)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3-1은 채택되었다.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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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중독 경향성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사용자가 우울감

을 느낄 때 또는 심리적 감정이 위축된 상태거나 불안정한 상태일 때

일어나는 중독 현상이지 사용자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중독 현상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타인들과의 연결된 느낌으로 사용자의 심리적

우울감 해소와 안정감을 찾기 위한 문지기 역할로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연구문제 4의 정신건강(우울감, 외로움)과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등가제약모형의 경우 χ2=216.379(d.f.=123), 비제약모형의

경우 χ2=205.182(d.f.=118)으로서 자유도 차이(△d.f.)는 5이고 카이제곱

차이는 11.197이며, 이때의 p값은 .048으로 자아존중감(경로계수: .525,

t=5.036)은 유의수준 .05이내에서 유일하게 우울감만이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더욱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우울감이 모바일 커

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조절역할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4-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겸손과 체면을 타인에

게 비추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

고 발달시키려는 수단과 자신을 관념적으로 수용, 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는 태도, 표현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가 전달되는 주관적 경험이 클수록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더욱더 빠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욕구나 가치를 타

인들에게 표출하고 인정받아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어려

운 경우라도 휴대성이 용이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표출되고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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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연구 개념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외로움 <- 독립적 0.361 0.087 4.227 0.000*

우울감 <- 상호적 0.225 0.088 3.136 0.002*

우울감 <- 외로움 -0.355 0.091 -4.716 0.000*

모바일 중독 <- 우울감 0.405 0.079 5.373 0.000*

모바일 중독 <- 외로움 0.091 0.085 1.358 0.175

<표 5> 수정 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

<그림 1> 수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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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경 로 구분
표준화

t p
경로계수

모바일 중독←우울감

높음 0.525 5.036 0.000*

낮음 0.255 2.263 0.024**

모바일 중독←외로움

높음 0.115 1.350 0.177

낮음 -0.088 -0.875 0.382

<표 6> 각 경로별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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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휴대폰의 기술적 발달과 다양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행위 중독 현상을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개념 중 인간의 내면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

념인 자아개념과 사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술적으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자의 각 성향에 따른 심리 및 태도를 깊이 이해하고 모바

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무적

으로는 중독 현상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보다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한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아성향은 외로움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상호적 자아성향은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력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자아성향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차

별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신건강요인 중 우울감만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된 것으로 봤을 때, 자아성향의 수준에 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 중독 경향성에 각기 다른 정신건강 상태로 중독된다고 볼 수 있

으며,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의 수준 역시 상

호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이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사용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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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중독된 사용자들을

일괄되고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중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기존에 개발된 행위 중

독과 관련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적용하기 전, 중독자들의 자아성향의

수준을 우선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

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시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 중독 현상에 대한 자아성향 수준별 차별화된 공공

캠페인이 가능할 것이고 적합한 학습모형과 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자아개념은 인간이 주변 환경을 해석하고 수용, 평가로 사용

되는 준거의 특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선택 및 행동 간에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전략적 유용성을

기업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앞서 독립적 자아성향과 상호적 자

아성향은 정신건강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성향 수준별 각기 다른 중독과정이 검증되었다. 또

한,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개인주의자들 보다 집단주의적 또는 상호

주의적인 사람들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과 관계

가 더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간의 성향별로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그 충족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의 판매촉진 수단으로 각 자아성향 수준별 포지셔닝 전

략이 가능하다. 독립적 자아성향이 강한 소비자에게는 대인관계 형성,

가상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한 기술적 혹은 독특한 개성

에 일치하는 서비스 제품으로 이미지가 소구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적

자아성향이 강한 소비자들에게는 인간의 내면적으로 위축된 감정과

기분을 달래줄 수 있는 서비스기능으로서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수

단으로 반영이 된다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 시장 속에서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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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까지 SNS 중독을 비롯하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 척도를 일부 수정 및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 및 SNS중독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우울감과 외로움 모두 중독에 직접적인 원인 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들이 중독현상과의 관계가 더욱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러한 결과물들이 척도개발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구

체적인 결과는 외로움을 제외한 우울감만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 중독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용자

와 중독 현상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과 외로

움간의 부(-)적인 인과관계로 검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들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외 아직 연구가 미진한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 중독과 기존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된 연구결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척도 개발에 잘 반영한다면 타당

가능성이 높은 척도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

넷째,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 현상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심리

학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이 주를 이루

고 있어 연구 활용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정신건강에서

자아성향까지 확장하여 중독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서 제시된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오히려 우울감이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

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

한, 주관적 행복감이 크고 정서적 성숙미가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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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가면

적이고 문화적 측면에 따라 두 얼굴을 가진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과 상호작용이

진행되면서 자칫 건방지고, 비우적이며, 교만하게 지각되어 비난받거

나 자신들의 우월성과 태도가 거부당하는 등의 노출되기도 한다. 이

러한 점을 볼 때, 타인들과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호의적 태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모

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과다사용 및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자신들이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들의 우월성과 태도

가 거부당하게 되면 정신적 자기통제력 상실 및 자기파괴적(중독) 행

동패턴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

게 되는 시기 전부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있어 현실 및 가

상세계속의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을 중시하며, 올바른 자아존중감

의 표출방법과 인성교육이 가족, 학교, 및 사회교육 등에 있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거나 특정한 연령층 또는 일부 지

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최근 통계청(2011)에서 실시한 인구센서를 표집방법에 반영하

고 전문설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를 실시했다. 이는 중독 경향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설문문항이 다

소 응답자에게 민감하고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면조사가 아닌 온라인 조사로 이루

어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고령층에서도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세이기에 현재 법적대리인이 없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나이(15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연구조사가 실행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들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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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들은 향후 연구에 신중하게 반

영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15세부터

60세 미만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테

이블릿 PC와 같은 휴대성 및 사용편의성이 좋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젊의 층의 산유물이였던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 사용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 국민의 보편

적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처

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접하는 1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층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서 한층 보강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향후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스마트폰과 관

련된 중독 현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자아개념은 어느 한 개인

및 집단이 속한 사회 및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기능하는 사회

-문화적 산물임에도 우리 사회-문화적 측면을 잘 반영한 자아개념 척

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외국 문헌을 해석해야만 했다. 현재 주로 사

용되고 있는 자아개념 척도들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것이고, 서양의 문화적 정서에 반응에 대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자의 자아를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과

관련된 측정도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

역시 인터넷 중독의 측정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

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 정서에 맞는 자아개념과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정교한 측정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한층 보강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처럼 자아성향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이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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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 것이 검

증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독립적 그리고 상호적 자아성향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자아성향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

인 성향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편적 또는 자아가 불분명한 성향까지도 측정되

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떤 자아성향은 각각 어떤 인구통계

학적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시장세분화 연구까지 이

루어진다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의 현상을 보다 이해하고

나아가 중독현상을 치료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용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리적 구조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요인인 우울감 및 외로움만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정신건강

요인인 우울감 및 외로움 외 불안, 적대감, 공포증, 강박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을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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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psychological health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addiction. For this task,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cross the country by the census

proportional allocation sampling method and 300 responses

that used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were analyzed.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s and psychological

health showed that independent self-construal affected

loneliness whereas dependent self-construal affected

depression.

Secondly, loneliness gave a negative impact to depression.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addiction showed that only

depression affect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addiction. Finally, it revealed that self-esteem, especially

high self-esteem, was a role of moderating effec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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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addiction.

Keywords : self-concept, depression, loneliness, addiction


